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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집 밖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님께 말할 때 정직하지 못하게 말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양심에 . 

찔리지만 부모님께 혼날까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나의 그런 경험들과 그렇지 않은 경험들. 

을 소개해 볼려고 한다.

나는 친구들과 논다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은 적이 있다 그 때는 얼마나 동생이 볼 것만 같아. 

서 너무 무섭고 조마조마 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다고 말하고 싶지만 혼이날. 

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불안해서 다음부터는 말을 하고 먹어야겠다고 . 

굳게 다짐했다. 

또 다른 경험도 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많이 틀렸는데 엄마와 아빠가 혼을 낼 것 같아서 점 맞았다. 100

고 한 적이 있는데 단원이 끝나고 선생님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양심

을 속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 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시험지를 보여 드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혼냈다. .

또 이와는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했던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틀렸다고 솔직하게 말한 적이 . 

있는데 혼이 나거나 꾸중을 들을 줄 알았지만 부모님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기뻤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터라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정직했던 경험과 정직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니 정직하지 못하면 안좋은 일이 생기고 죄책감과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이지만 정직

하면 좋은 일도 생기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 정직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정직. 

하지 못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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